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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오전 2:11:34

​​안녕하세요?

저는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입니다.

​

아래는 홍의락 의원과 대화녹음파일로 홍의락 의운실에 공개통보를 하였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예
정되로 10월 20일 자정에 모비프렌 홈페이지에 공개 했습니다.

CJ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홍의락 의뭔의 태도로 분노로 인해 말도 더듬고 대화중에 눈물의 호소를 했
지만 말을 들을 생각도 안했습니다.(모비프렌 홈페이지에 공개된 홍의원과의 녹음파일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추석연휴에 받아온 2500여명의 서명서를 가지고 갔지만 비아냥만 들었습니다.

​ ​

​

18년된 회사가 도산에 직면하여 백여명의 직원들은 실직자가 되어 거리에 내몰릴 지경인데도,

이재현 회장의 국감장 증인 신청한 모비프렌 본사가 있는 구미 장석춘의원에게 이 건은 기업과 기업
의 문제로 국회에서 다를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 CJ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인채택을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가 기업과 기업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CJ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홍
의락 의원은 정말 왜 이러실까요?

 

저희 회사는 블루투스 이어폰 전문기업으로 CJ에 독점판매권을 준 계약으로 인하여,

2017년 상반기 까지는 CJ가 계약금액된 월 구매금액 3억3000만원의 20%정도인 6000만원을 구매
만 해 갔습니다.

​모비프렌은 전체인력 100여명 중 53명은 삼성스마트 폰 검증 업무를 하고 있고, 관리직을 뺀 나머지
인력이 ​ 블루투스 종사자로 월 인건비만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은행대출로 회사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용등급까지 3단계 떨어져 9월 만기도래 대출연장
불가통보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없이 보낸 메일, 등기서신,내요증명 구두 호소에도 외면과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지만,  ​문재인 신정
부가 들어서고 대기업 갑질이 이슈화되자 ​17년 4월 매출 제로(0원)이던 것을 5월에 7억 5000만원을
구매해 갔습니다.

 2016년 저희회사에 쎃여있던 재고도 한번에 가져갔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상반기 게약미이행분 포
한 게약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해간 물건을 팔지않고 ​75억원어치나 CJ 창고에​ ​ 쌓아놓고 ​ 유통망을 완전히 붕괴시켜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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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금년 12월 계약만료가 되면 회사가 도산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2년에 걸쳐 구축해 왔던 1000여개의 판매점이 완전히 사라져 새로이 구축을 해야 합니다.

CJ로 총판권이 넘어간 후 저희 기존 거래처를 CJ가 게약 한달만에 정리한 관계로 그 분들과의 관계
도 소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장 판권을 돌려 받으면 블투투스 매출이 4000만원 선이 예상이 됩니다. 블투스 종사자 인건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년된 회사가 도산에 직면하여 7월 1일에 취임한 CJ ENM 허민회 대표에게 수차례 도움요
청도 철저히 외면당해 CJ 이재현 회장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룹상생의 책임자인 씨제이(주) 공동대표인 손경식 회장 김홍기 부사장께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
이버 제보도 하였지만 어떠한 답변도 연락도 없습니다.

부득이 9월 4일  처와대 국민청우너에 ​CJ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
소기업을 무시하는 CJ의 甲질 문화를 고발합니다. ​ 라고 올렸드니,

 

​CJ 는 자기들이 갑질을 해놓고 반성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모비프렌이 역갑질을 한다고 뉴스로 도배
를 했습니다. 
허위주장과 유포는 자기들이 하면서 중소기업 대표인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2016년 미래부 장관상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저희 모비프렌을 완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

​CJ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그동안의 경위, 계약서, 2017년과 2018년에 이재현 회장 앞으로 보낸 내
용증명서, 2018년 CJ ENM허민회 대표로 부터 받은 계약해지 카톡문자, 홍의락 의원과의 대화녹음
파일등 자세한 내용은 모비프렌 홈페이지(www.mobifren.com)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도움을 받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집권여당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님을 찾아갔습니
다.

벌써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며,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심한 모멸감에 회사가 잘못되면 CJ 그룹본사
에서 활복을 하겠다는 결심을 홍의원 실에서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배포한 뉴스는 나오지도 않고, 그나마 저와 인터뷰한 홍의락 의원과의 대화녹음 파일을
들었다는 신화통신 기사가 오전에 올라왔다가 오후에 삭제되는 것을 보고 이대로 나를 희생하는
것은 개죽음으로 저희 가정과 회사를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여 문제가
국감기 끝날때 까지는 국회업페서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CJ그룹 본사정문에서 매일 10시간
이상 평일은  1인 시위를 하고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회사업무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래의 메일을 10월 5일 ​눈물로 써서 홍의락 의원실에 보낸고 폭우속 10시간 1인
시위를 아침과 점심을 하였습니다.​

홍의원의 반대로 이재현 회장의 국감장 증인 채택이 안되면 10월 10일을 D-day로 홍의락 의원
사무실에서 CJ ENM PD(고 이한빛)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홍의원실에 메일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국회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어 정말 슬펐습니다.

 

​ 홍의락 의원실에 보낸 눈물로 쓴 메일​​

​From : jwheo@mobifren.com
To : <didimimi22@naver.com>,caesar1105@naver.com,<jsc5708@hanmail.net>,백은상 장의원
보좌관
<lgbackgom@naver.com>, <hsjeong@mobifren.com>
Cc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665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6653
http://www.mobifren.com/
mailto:jwheo@mobifr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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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 : 2018-10-05 07:22:26

Subject : ​[FW] Cj​ 주장 및 모비프렌 반박 자료와 증거 자료(변호사 제출용)​         

 

어제 CJ 주장의 반박자료와 증거자룔르 정리하면서 참 힘들게 2년여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방대한 자료의 작성이 대부분 새벽이 많이 보내졌음도 알았습니다.

금년 3월 4월, 오라인을 우리가 가져오고 난 다음부터는 CJ의 비협조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해서는 안될.....

중간 중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리하는 마지막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CJ때문에 글쓰는 솜씨와 자료작성도엄청 잘 하게 되었다는 슬픈 생가동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참석을 우ㅟ해 새벽에 일어나 교회로 향하는 기리에 하늘은 흐리지만 참 상쾌한 공기도 느
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옴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도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찬송가는 차마 따라 부럴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형통하게 하시네"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어제 아침에 걱정하는 아내에게 이재현 회장 반드시 국감 증언대에 설거라고 호언장담하며

그러면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유명연예인도 우리 모델로 이재현 회장이 약속할 수 밖에 없을 거
다.

그러면 내 꿈이 이뤄질거다.

이게 잘 정리되면 내년에는 당신 회갑이고 하니 1월이나 2월에 약 20일에서 30일간 해와 여행을 멋
지게 가지고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발게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마음 고생 그동안 많이 하게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어제 자료정리를 하면서

해당 의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Cj 측에서 허위보도를 인정 함 ->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57  를

클릭하니 기사가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재현 회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지 그외에 어떤 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더
욱 다짐을 했습니다.

홍의락 의원님 김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처럼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인 체택을 하든지, 나의
목숨과 홍의의의 정치생명을 선택하든지 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이재현 회장은 반드시 국감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57


장 증언대에 세워야 겠단는 확고한 결단도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저도 어쩔수가 없습
니다.

단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오래전 부터 했습니다.

아내의 어굴과 딸들의 얼굴,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의 모습이 떠 올랐습니다.

그래서, 홍의락 의원이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준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의님이 저의 제안을 거절하고 받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홍의원님의 운명이고 저는 저의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 제출용 자료를 위의 수신자들에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아는 길에는 눈물이 멈췄습니다.

홍의원님께 대한 미움도 없어 졌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홍의원님을 원망하며메일과 문자를 보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결과가 오던 홍의원님도 용서를 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춘 의원님,

저는 장의원님을 만난 것이 제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힘과 의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재현 회장을 국갑장 증인 신청과 함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제가 어제 "장의원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홍의원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증인체택을 반대를 못하
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장의원님, 항상 지금가과 같이 불의에 맞서는 훌륭한 의원이 되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전무,

지금의 이 메일은 정 전무께만 보냅니다.

직원들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니까요.

일이 잘 풀리면 공개하지 마시고 잘 안 풀리면 공개 하세요. 직원들에게 믿어 주고 따라줘서 고맙다
는 말과 함께...

정날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그대는 잘 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신 명예훼손 고발은 오늘 중 고소장 접수되게 해 주세요. 공정위 고발도 변호사님께 특별히 부탁하
여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해 주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 메일을 작성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지만, 이제는 꿋꿋하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 하렵니다.



남이사가 사무실로 왔네요.

눈물 보이면 안되는데........

슬픈 모습 눈물 흘린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거 내려 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렵니다. 

나의 목숨은 내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게 슬프지만, 미움이 없어서 참 감사하
네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드림.

 

​ 

허주원/대표이사                              Juwon Heo / CEO

(주)모비프렌                                      MobiFren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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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 010-7352-5270                        Mobile :+82 10 7352 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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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obifren.com                                                                                       

(주)모비프렌 서울지사                            MobiFren Co.,Ltd, Seoul Office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7               3F,Samyoung Bldg,437,Teheran-ro,Gangnam-gu,Seoul,
Korea
(삼영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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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티텔레콤이 (주)모비프렌으로           Please be noted that the company name of GT
Telecom changed to MobiFren

 사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All the other information are the same a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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